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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지원

- 16여 억 원 투입 … 300여개 기업 55%저렴한 임대료 적용 -

-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줄이고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일부

를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간접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

임대료에 대해 시비 16여 억 원을 투입해 간접 지원함으로써 입주기

업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로 인한 항만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

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
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단지(1·2단지), 북항배후단지, 신

항배후단지로 지정돼 있으며, 화물의 보관 등 단순 물류기능에서 스

마트화 및 친환경 항만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물류기능을 창출하는 

종합물류기지로 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
배후단지별 기본 임대료 수준은 다르나 시의 임대료 지원 사업을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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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약 300여개의 입주기업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(공시지가 5%)

에 비해 약 55%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물류비 

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,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

할 수 있게 됐다. 

그간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

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간접 지원했다.

 

김원연 시 물류정책과장은 “앞으로도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

임대료 절감을 통한 물동량 증대 등 항만물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

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
